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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부활절 인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0 장 19 절에서 23 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샬롬!” 한국어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이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 상에서 죽고 부활하시므로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었으니,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가서 구원의 역사, 인류에게 참 평안이 임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당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들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 (창 2:7)’으로써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동시에 사망에서 구출되어 생명과 평강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세세하게 지혜와 계시로 ‘평안의 길’(눅 1:79)로 가는 

한 걸음씩을 보여주고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더이상 내안에 죄의 집을 지으려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깃발을 꼿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그 분에게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이 술렁거리고 

이리저리 넘실대고 비틀거려도 똑바로 걸어 평강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절대 사소한 것과 이 평강을 바꾸지 마십시오 

 

“샬롬!” 


